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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켕기는 것”은 언제 해명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지속적으로 김기현 당대표의 땅투기 
및 울산 지역 토건토착비리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켕기지도 않습니까?” 

 울산 KTX의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대표 소유의 구수리 땅으로 휘어진 경위, 
울산KTX역세권 2차개발 사업 특혜의혹, 김기현 대표의 측근이자 구수리 땅의 원 
소유주인 김정곤 씨의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례 의혹, 김기현 형제 30억 아
파트 사업권 비리, 구수리 토지 경계면을 따라 교묘하게 휘어진 송전선로 의혹 등 
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김기현 대표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소유의 구수리 토지를 지나가도록 노선을 변경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가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는 아니었는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수리 토지의 원래 주인이자 김기현 대표의 측
근이었던 김정곤 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주진 않았는지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형제의 비리의혹도 가관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동생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김흥태에게 아파트 사
업권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고발했던 김흥태씨의 지인들을 강압수사했
고, 수사를 받던 김흥태씨의 지인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
을 죽음까지 몰고 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대표의 
책임은 없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의혹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도 모자라, 울산시장 재
임 시절에는 대기업 KCC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울산KTX역세권 2
단계 사업을 사용·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준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영업손실 비용까지 보상해서 특정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울산시가 그 
금액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 당대표가 자신의 무거운 책임을 망각하고 
오로지 가벼운 글장난과 입놀림만으로 야당을 조롱하며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어가
는 행태는 여기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수
히 많은 ‘켕기는 의혹’들이나 먼저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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